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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특소세 에너지소비세로 전환
정부, 2006년말 폐지 교통세 폐지 맞춰 … 12개 특소세는 장기 폐지

정부가 귀금속, 고급시계 등 12개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을 폐지하는 방안을 중장기 조세 개혁안으로 추진하

고 있어 주목된다.

또 등유, 중유, LNG 등 6개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특소세도 2006년 말 폐지되는 교통세와 함께 에너지소비

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과거 고가 사치품으로 분류됐던 특소세 품목이 소득수준 향상으로 점차 필수재로 인

식되고 있어 당초 취지가 많이 퇴색돼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으로 특소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1월8일 밝

혔다.

1977년 도입된 특소세는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향수, 녹용 등 12개 품목과 등유, 중

유, 프로판 등 6개 석유제품, 그리고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 6개 장소, 승용차 등에 부과되고 있

다.

2005년 예상되는 특소세 세수는 4조4600억원이다.

재경부는 2004년 세제 개편을 통해 24개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할 방침이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어컨ㆍ

골프용품 등 12개만 통과돼 12개 품목의 특소세는 아직 남아 있다.

12개 품목의 세수는 연간 300억원 미만이다.

교통세가 2006년 말 폐지됨에 따라 정부가 6개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특소세와 휘발유ㆍ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묶어 일명 에너지소비세의 형태로 세제를 정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세 전환시점에 남아 있는 12개 품목의 특소세를 없앨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경마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 6개 장소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일명 오락세 형태로 재편되고, 승용차에 

붙는 특소세도 다른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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